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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나1*, 심강보1, 전원태1, 구본일1

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54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

[서론]

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최근 쌀 소비량은 연간 61kg수준으로 떨어졌다.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고, 약 80% 수준에 

정체되어 있는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논에 벼 대체작물 재배가 장려되고 있다. 쌀 생산 조정정책과 

중부지역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중부지역의 논 이용 조사료 연중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. 논 적응성이 가장 높은 

사료용 벼와 연계하여 작부체계에 도입 가능한 동계 작목으로는 내한성이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트리티케일이 유망하다. 따

라서 본 연구는 트리티케일과 사료용 벼 작부체계에서 수확 및 파종 시 발생하는 경합기간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중부지역

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연중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9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였다.

사료용 벼의 공시품종은 조농, 영우, 목우를 5월 24일과 6월 5일에 30 ×14㎝ 간격으로 이앙하였으며, 수확기는 출수후 30일을 

기준으로 하였다. 

시비량은 N-P2O5-K2O=18.0-4.5-5.7kg/10a을 시용하였다. 트리티케일의 공시품종은 조성, 신영을 10월 22일에 사료용 벼 후

작으로 산파하였으며, 5월 15일과 5월 25일에 수확하였다. 시비량은 N-P2O5-K2O=18.0-4.5-5.7kg/10a을 시용하였다. 기타재

배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. 각 품종별 출수기 및 출수 후 시기별 초장, 수수, 지상부 생육량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5월 25일에 이앙을 한 경우에는 조농, 영우, 목우 모두 사료용 벼 최적 수확시기인 출수 후 30일경에 수확할 수 있었으며, 6월 

05일에 이앙한 경우 목우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들은 충분한 생육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. 조농은 이앙 시기와 상관없이 건물

수량성이 세 품종 중 가장 낮았으며, 6월 5일 이앙한 영우벼의 건물수량성이 가장 높았다. 사료용 벼의 최적 이앙 시기를 맞추

기 위해 5월 14일에 조기 수확을 하는 경우 조성은 출수 후 21일, 신영은 출수 후 14일에 수확하였다. 사료맥류의 적기 수확을 

위해 5월 25일에 수확한 경우 조성은 출수 후 약 30일 경에 수확할 수 있었으며, 신영은 출수 후 25일에 수확하였다. 사료맥류 

조성과 신영은 품종 간 초장 및 수량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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